
제시문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가는 사회 속에서의 공평한 관망자의 역할을, 
나는 사회의 배경성을 , 다는 개인과 집단 속 개인의 차이를, 라는 우의를 각각 주제로 한다. 
이들 제시문 중 개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높은 순서는 가,라,다,나이다. 
 제시문 가는 개인이 사회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가는 공평한 관망자를 개인으로 본다. 
공평한 관망자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로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존재이다. 공평한 관망
자는 그 능력을 기반으로 최대 효율이 실행되는 사회를 만든다. 즉 공평한 관망자라는 개인의 
결정이 사회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개인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라의 개인의 집단성 측면에서 가
의 공평한 관망자보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떨어진다. 우선, 라의 개인들은 집단적 속성을 
가져야만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선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의 결성이 필요하며, 정치 또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는 개인이 사회에 미미한 영향을 끼친다. 다에서 개인은 선한 존재로 본다. 개인이 
타인을 손익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동정과 배려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개인들이 모여 만든 사회는 보다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다. 사회에선 개인의 충동들이 억
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이타적 속성은 사회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사회의 이기적 속성이 개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이
기적 속성은 사회 내의 구성원일때만 발휘되는 것으로, 개인 자체로 존재할 때의 속성이라 보
기 힘들다. 한 개체로서의 개인의 속성은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
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시문 나는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나는 개인의 속성을 사회가 형성한
다고 본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또는 사회적 관계 등은 모두 태어날때부터 있었던 사회
가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은 오히려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수있다. 


